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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ases of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Caused 
by Hospital-Acquired Pandemic Influenza (H1N1 
2009)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Since pandemic influenza was declared by WHO at June 2009, severe 

pandemic influenza cases were reported among pregnant, obese, immuno-

compromised patients including transplant candidates and recipients were 

reported. Here we report two cases of pandemic influenza (H1N1 2009) with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n adult patients with kidney transplantation. 

They were successfully treated with combination of antiviral therapy including 

high dose oseltamivir. Although clinical symptoms and signs were improved 

immediately when anti-viral therapy was started, radiologic finding resolved 

after several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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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새로운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발견된 후 세계적인 대유행이 

발생하였다.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2009) 환자의 대부분은 합병증 없이 완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당뇨병, 비만, 임신부, 이식환자, 면역억제제 사용자와 만성질

환자에서는 호흡곤란 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dult)이나 다발성 장

기부전(multiple organ dysfunction)으로 진행하는 심각한 폐렴이 병발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1, 2). 현재까지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2009)감염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저자들은 신장이식을 받은 후 면

역억제제를 복용해 오던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감염후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발전한 중

증 인플루엔자 감염 2례를 경험하고 치료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증례 1

38세 남자 환자는 내원 4일 전부터 4 kg의 체중 증가를 호소하여 입원하였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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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알 수 없는 말기 신부전을 진단받고 혈액 투석을 시행하다가 4년 

전 남동생으로부터 신장이식을 받았다. 면역억제제로 prednisolone 

10 mg, tacrolimus 4 mg, mycophenolate mofetil 144 mg을 복용 중이

었고, 3개월 전 심부정맥 혈전증을 동반한 폐색전증 진단받고 warfarin 

2 mg을 복용하고 있었다. 2009년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받지 않

았고, 호흡기 증상으로 치료 받은 가족은 없었으며 최근 입원한 병력도 

없었다. 활력징후는 혈압 135/90 mmHg, 맥박수 80회/분, 호흡수 17

회/min, 체온 36.5℃였고, 의식은 명료하였다. 심박동은 규칙적이었고 

심잡음은 없었다. 호흡음은 깨끗하였고 수포음이나 천명은 들리지 않

았다. 복부에 압통이나 반발압통은 없었으며 양쪽 다리의 함요부종은 

관찰되지 않았다.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 7,400/mm3, 혈색소 12.5 

g/dL, 적혈구 용적율 35.7%, 혈소판 245,000/µL, C-반응단백 6.33 mg/

dL, 적혈구침강속도 60 mm/h, INR 2.26 였다. 1개월 전 외래에서 시행

한 혈액 화학 검사에서 혈액요소질소 12 mg/dL, 크레아티닌 1.4 mg/

dL였으나 입원 당시에는 각각 34 mg/dL, 4.7 mg/dL로 증가하였다. 측

정된 사구체 여과율은 14.9 mL/min/1.73m2 였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

백질 3+, 적혈구 10-29/HPF, 백혈구 5-9/HPF 였다. 흉부 단순 영상사

진에서 경도의 폐울혈과 흉수가 관찰되었다. 복부 초음파상 이식신장

의 크기는 13.7×6.2 cm 였고 신실질에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

며 도플러 혈류 검사에서 혈류저항 수치(resistive index)는 0.74로 측

정되었다. 임상적으로 급성 거부반응을 의심하여 3일 동안 고용량 부신

피질 호르몬(methylprednisolone 1 g/d)을 정주하였다. 항 혈전 치료

로 인한 출혈 경향 때문에 신장 조직 검사는 고려하지 않았다. 입원 5일

째 39도의 발열, 기침이 생겼고 같은 날 연속으로 촬영한 흉부 단순 영

상사진에서 폐렴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형 장기

이식환자의 병원 획득 폐렴에 대한 경험적 항균제로 폐포자충과 그람

음성막대균, MRSA를 겨냥하여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투

약하였고 meropenem, vancomycin을 정주하였다. 그리고 수 시간 후 

저산소증이 동반되면서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진행하여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 후 기계호흡 치료를 시작하였다.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사진

에서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었지만 인플루엔자 감염도 배제하지 못하

여 인플루엔자 A, B 신속 항원검사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 

real 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

time RT-PCR)를 시행하고 즉시(증상시작당일) oseltamivir 75 mg/2

일, amantadine 100 mg/2일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인플루엔자 A, B 

신속 항원검사 검사는 음성이었으나, real-time RT-PCR 검사는 양성

으로 확인되어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로 확진하였다. 객담 배

양검사에서 분리된 세균은 없었다. 항바이러스제 투여 24시간 후 열이 

떨어지고 산소 요구도가 줄어들었으나 흉부 단순 영상사진에서 폐경화 

소견은 여러 날 동안 악화되었다. real-time RT-PCR 추적검사는 시행

하지 않았으나 호흡기 증상과 징후가 좋아지고 백혈구, 급성 반응 단백 

등의 염증표지자 검사가 감소되어 항 바이러스 약제는 10일까지 유지하

고 중단하였고, meropenem은 14일간 유지하였다(Fig. 1). 환자는 입원 

26일 째 퇴원하였고, 항 바이러스 약제를 중단하고 4주 후 외래에서 촬

영한 흉부 단순 영상사진은 정상이었다. 환자의 신기능은 퇴원시점에서 

혈액요소질소 45 mg/dL, 크레아티닌 3.1 mg/dL로 유지되었고, 이식 신

장의 거부반응으로 생각되어 외래에서 관찰 중이다.

증례 2

51세 여자는 내원 1개월 전부터 왼쪽 발의 열감, 홍조 증상과 함께 부

종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 입원한 후 항균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전원되었다. 10년 전 고혈압에 의한 말기 콩팥병을 진단받고 

6년 전부터 혈액 투석을 시행하다가 3년 전  남동생으로부터 신장을 이

식 받았고 면역억제제로 deflazacort 12 mg, tacrolimus 4 mg을 복용 

중이었다. 2009년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력은 없었다. 활력징후는 

혈압 130/80 mmHg, 맥박수 76회/분, 호흡수 22회/min, 체온 38.6℃

였고, 의식은 명료하였다. 다른 신체진찰상 이상소견은 없었으나 왼

쪽 발목의 내측 복사뼈 부분에 뼈는 노출되지 않았으나 5×5 cm 크기

로 피부괴사 소견과 함께 주위의 발적과 함께 고름 같은 모양의 분비물

이 다량 관찰되었다. 병변부 자기공명 영상검사 결과 왼쪽 경골의 원위

부 골단과 내측 복사뼈에 골수염이 의심되어 당뇨병 발 궤양의 감염으

로 비롯된 골수염으로 진단하고 항균제로 piperacilline/tazobactam, 

vancomycin을 투여하던 중 입원 6일째 열이 지속되면서 심한 호흡곤

란이 발생하였다. 흉부 단순 영상사진에서 폐렴이 관찰되어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치료하던중 입원 10일째 시행한 혈액과 소변 배양검사에서 모

두 Candida albicans가 배양되어 요로감염이 캔디다 혈증 및 폐병변의 

원인병소로 생각하였다. 캔디다 혈증과 관련된 패혈성 폐렴으로 의심하

여 fluconazole 주사를 추가하였지만 저산소증이 심해지고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진행되어 기관삽관 후 기계호흡을 시행하였다. 입원 11일 

째 왼쪽 다리 무릎 위 절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에도 발열이 지

속되고 급성 반응 단백 등의 염증 표지자가 상승하였다. 수술실에서 시

행한 수술부위의 세균 배양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수술 당일(입원 11

일째),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 real-time RT-PCR 검사가 양

성으로 판명되어 즉시 oseltamivir 150 mg 2회/일, amantadine 100 

mg 2회/일, rivabirin 300 mg 3회/일을 추가하였다. 항 바이러스 약제 

치료 48시간 후 발열과 호흡 곤란은 사라졌고 급성 반응 단백 등의 염증 



Figure 1. This figure shows the clinical course of the case 1. On day 5 of 
admission, high body temperature, worsening hypoxia, and dyspnea developed. 
He was given invasive ventilator care in ICU. Clinical symptoms and signs 
improved immediately when anti-viral therapy started. ICU, intensive care unit; 
GW. General 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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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자도 감소하였으나, 흉부 단순 영상사진 및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소견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항 바이러스 3제 요법은 10일, 캔디다 혈

증 치료는 혈액 분리균 음전 후 2주 까지, 총 4주간 유지하였다(Fig. 2). 

면역 억제제는 치료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였다. Real-time RT-PCR 추

적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계속 호전소견을 보여 입원 35일 

째 퇴원하였다. 외래에서 시행한 혈액요소질소 31 mg/dL, 크레아티닌 

0.7 mg/dL로 이식 신장 기능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찰

신장 이식을 받은 고위험군 환자가 다른 원인으로 입원 치료 중 획득

한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 감염을 경험하였다. 최근 대유행 인

플루엔자(H1N1 2009)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50% 이상이 기저질

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임산부, 비만, 만성 호흡기 질환, 이식 

또는 면역 억제제 복용 등이 알려진 위험인자이다(3, 4). 그러나 고형 장

기이식을 받은 면역 저하 환자의 경과와 합병증, 이식신의 예후 등에 대

한 보고는 부족하다. 

우리가 경험한 증례는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대유행 인플루엔자

(H1N1 2009)가 짧은 시간 동안 매우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두 환자 모두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 중 발열과 호

흡기 증상이 나타났고 심한 저산소증이 동반되는 등 빠른 속도로 임상

증상이 악화된 것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흉부 단순 영상사진과 흉부 컴

퓨터 단층사진에서도 24시간 내에 양측 폐로 병변이 확산되고, 호흡곤

란 증후군으로 발전하여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 후 기계호흡이 필요

하였다. 두 환자 모두 항 바이러스 약제 투여 후 48시간 이내에 열이 내

리고 산소 요구량이 감소하는 등의 임상양상은 빠르게 좋아졌다. 그러

나 흉부 X-선 소견은 임상경과 호전에도 불구하고 수 일 이상 악화되었

고 수 주가 지난 후에야 회복되었다. Watcharananan 등이 보고한 사례

에서도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들에서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 

감염으로 인한 폐렴 발생 후 방사선학적으로 호전된 것은 여러 주가 지

난 후였다(5). 최근 동물 실험에서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

는 계절 인플루엔자보다 병독성이 더 강하고, 폐실질을 포함해 상기도

와 하기도 모두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좀 더 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6, 

7). 이러한 특징이 임상과 영상의학 결과의 격차(clinico-radiologic 

dissociation)를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한 두 증례 모두 기계호흡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인플루

엔자 감염이었기 때문에 항 바이러스 약제 치료로 병합 요법을 시행하

였다. 중증 인플루엔자 감염일 경우 하기도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더 활

발하고, oseltamivir 내성균 출현의 우려, 경구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

를 고려하여 고용량 osletamivir 치료가 권장되기도 한다(1, 8, 9). 또한 

Nguyen 등은 in vitro 연구에서 oseltamivir, amantadine, ribavirin의 

3제 요법 치료가 계절 인플루엔자와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 

바이러스에 대해 모두 서로 상승효과가 있고, 2제 병합요법보다 2-13배

까지 효과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10). 따라서 3제 병합요법은  표준치

료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 감염일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치

료로 알려져 있다(11). 이 증례 보고의 첫 번째 증례는 측정된 사구체 여

과율이 14.2 mL/min/1.72cm2 로서  ribavirin을 제외한 2제 요법을 시

행하였으며, 두 번째 증례는 고용량 oseltamivir와 함께 amantadine, 

ribavirin을 병합한 3제 요법을 시행하였다. 치료기간 역시 경증 인플루

엔자 감염일 경우에는 5일간 투여를 추천하지만, 중증 감염일 때에는 장

기간에 걸쳐 바이러스의 배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10일 이상을 추천하

기도 한다(1, 9). 림프구 결핍뿐 아니라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등으로 

면역 억제가 심한 경우에도 바이러스 증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므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 배출이 될 것

을 예상할 수 있다(12). 따라서 우리는 두 증례 모두 10일 동안 항 바이

러스 치료를 시행하였다. 또한 이들 환자에서 일차적으로 세균성 폐렴

을 의심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항균제를 사용하였고, 객담과 혈액 배

양검사가 음성이었음에도 면역억제제 투여중이던 환자들임을 고려하

여 항균제 치료를 유지하였다. 항 바이러스 치료 시작 후 임상증상과 징

후가 좋아진 후에도 이차적인 세균성 폐렴이 같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계절 인플루엔자 환자에서 세균의 중복

감염으로 인한 폐렴은 4-29%에 이르며 Streptococcus pneumoniae, 

Streptococcus pyogenes, Staphylococcus 등이 흔한 원인균임이 보

고되었다(13-15).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2009)에서도 마찬가지로 

S. pneumoniae의 중복감염이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이

미 알려졌으며(16) 인플루엔자 폐렴환자에서의 이차적인 세균성 폐렴

은 환자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증 인플루엔자 폐렴환

자에서는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경험적 항균제 사용을 추천하기도 한다

(17, 18). 

건강한 사람들에 있어서 인플루엔자 감염 시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

상이 경과한 경우 항 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별 이득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에서는 지속적인 바이러

스 증식의 증거가 있다면 48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항바이러스를 투

Fever

Figure 2. This figure shows the clinical course of the case 2. She was transferred 
to the ICU because clinical condition deteriorated on day 6 of admission. On day 
11 of admission, worsening hypoxia developed, the use of mechanical ventilator 
care required. Although BK amputation was done, her clinical status continued 
to deteriorated, with persistent fever and hypoxia. Pandemic influenza (H1N1 
2009) was identified by real time PCR from nasal swab on operation day. Clinical 
symptoms and signs were resolved when anti-viral therapy was started. ICU, 
intensive care unit; GW. General ward; BK, below-k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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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졌다(19). 첫 번째 증례의 경우에는 증상

이 발생한 지 24시간 안에 항 바이러스 치료가 시행되었지만, 두 번째 증

례 경우는 정확한 인플루엔자 폐렴의 발병 시기는 모르는 상태로 증상

이 나타난지 수 일 후에 항 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신장 이

식을 받은 환자에서는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면 증상의 발현 시간

과 관계없이 진단적 검사와 동시에 경험적 항 바이러스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보고한 환자 두 명 모두 수 년 전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로서,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저자들은 일차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고전적인 원인을 염두해 두고 경험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면역억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신장 이식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지역

사회 또는 병원 획득 폐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폐렴의 가능

성을 반드시 생각하고, 진단적 검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경

험적 항 바이러스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인플루엔자에 걸린 장기

이식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항바이러스제제의 투여용량과 기간, 병합요법 등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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